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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
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높은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그 결과가 연구별로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해당 관계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
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변인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맥락에서 조직 내에서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Abstract ]

The rap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oday’s companies require continuous securing and retention of excellent hu-
man resource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Therefore, research on work engagement (WE) and turnover intention (TI) was actively 
conducted as a representative factor necessary to secure the organiz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and promote continuous growth. 
This is because the high performer has relatively high capabilities and high employability according to market demand, so securing 
and maintaining them is a very important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managemen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 and TI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so far, but the results have been derived differently for each study. This means that 
there may b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context. However,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from a comprehensive and overall perspective are very rare, and the need for research is rais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present research direction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existing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ffect of WE on TI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e 
domestic context to analyze the effect, an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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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박근수와 유태용(2007)에 따르

면 조직구성원의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몰입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경험

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직무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유익한 

점을 찾게 하며, 그 결과 높은 직무성과, 직무만족으로 이어

질 수 있다[8].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높은 성과를 거두는 

조직구성원은 자연히 조직에 만족하고 몰입할 수 있고 이는 

낮은 이직의도와 연결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김선애 

외 연구진(2020)에 따르면 공항서비스직을 대상으로 수행

한 연구에서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는 정적(+)이
었지만 구조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은주

와 전재균(2019)의 연구에서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상관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구조적 관계는 부적(-)인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업무몰입이 특정 맥락에 따라서

는 이직의도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정적(+)으로 상관이 있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각각

의 연구에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

내의 선행연구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비일관성

(inconsistence)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비일관성이 존재하

는 경우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존

재한다. 즉, 개별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

정 연구 하나의 결과로 두 변인의 관계를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두 변인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다면 전체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체계적·통계적으로 분석하

여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국내 맥락에서 종합적

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특정 주제 및 변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더욱 성숙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미래의 연구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20]. 메타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변인 간 관계를 통

계적 추론을 통해 분석하고 제시하는 방법으로[21],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

내 맥락에서 조직 내에서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학문적·실무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I. 서 론

오늘날처럼 기업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

다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사람, 즉 인적

자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2]. 그러나 2021년 3월 

수행된 갤럽리포트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이 기회가 생긴

다면 이직이나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어떤 

행위의 의도는 그 행동을 많은 부분 설명하게 된다는 합리

적 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4], 이러한 현상은 결코 조직

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없다. 조직구성원의 높은 이직

의도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높은 이직률은 

그 자체로도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직의 질적 측면에서 이직자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5]. 고성과자는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역

량과 고용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지가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1,6].
그러한 실무적·학문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조직의 지속

적인 성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써 조

직구성원의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업무몰입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확보 차

원에서 조직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지속적

으로 연구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업무 

및 조직성과, 직무만족과 연결되는 주요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7,8]. 그리고 이직의도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지 차원

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주로 결과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9-13].
이와 같이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

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해당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업무에 몰입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지니고, 수행 중인 업무와 강한 일체감을 보이므로 

이직의도와는 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동안 수행된 연

구들의 중론이다[14,15]. 즉, 선행연구를 통해 업무몰입과 이

직의도 간 강한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15-19]. 구체

적으로 Schaufeli와 Bakker(2004)는 네덜란드 근로자들의 업

무몰입과 이직의도는 부적(-) 관계를 보인다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Saks(2006)의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근로자들

의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와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Halbesleben(2010)과 Borst 외 연구진(2020)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타분석을 통해 업

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확인되는 강한 부적(-) 관계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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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몰입의 정의와 구성요인의 차이에 따라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가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측정도구로써 Rich 외 연구진(2010)이 개발한 job 
engagement scale(JES), Schaufeli 외(2006) 연구진에 의해 개

발된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UWES), Shuck 외(2017)
가 개발한 employee engagement scale(EES)가 있다. 이 중에

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업무몰입 측정도구

는 UWES라고 할 수 있다[26,27].

B. 이직의도

조직의 입장에서 이직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요소로 여

겨지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전부터 HRD 분야

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 여겨져왔다. 이직은 구성원이 

조직을 떠남으로써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조직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8]. Mobley(1977)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이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① 기존 직무 평가, ② 직무에 대한 만족 및 불

만족, ③ 이직의 기회비용과 기대효용 평가, ④ 대안 탐색 및 

평가, ⑤ 현재 직무와 대안 비교 ⑥ 이직/잔류의도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직과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즉, 
이직이라는 행동이 수행되기 전에 이직의도라는 단계를 거

치는 것이다. 이때,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발적인 의도이자[10], 현
재 직장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기도 한다[29]. 나형주 외 연구진(2022)에 따

르면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몰입이나 업무몰입과 같은 

변인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8,10]. 따라서 조

직은 이직을 낮추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의 이직의

도에 정적(+),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직과 이직의도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

만 실제 연구를 위하여 이직 행동을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

움이 있으며, 어떤 행위의도가 그 행동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관점에서 이직의도를 변인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4,10,12,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직

보다는 이직의도를 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C.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두 변

- 연구문제 1.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1. 전체 선행연구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2. 변인별 측정도구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3. 조직구성원 직군/직종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매개/조절변인과 그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업무몰입

업무몰입은 HRD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변인 중 하나

로써,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적·정서

적·행동적으로 집중하고 관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22]. 인
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의 역량향상을 통한 성

과 창출이며, 기업은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통해 기업의 성과

를 달성한다. 업무몰입은 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변인으

로 그동안 직무열의, 업무열의, 일열의, 직원열의, 일몰입, 직
원몰입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왔다. 이는 

모두 조직 내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된 몰입을 뜻한다.
업무몰입은 활력(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

라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다

[14,23]. 활력은 높은 에너지와 강한 정신적 회복력을 지니

고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이며, 헌신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도전정신을 지닌 채 업무에 임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

수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몰두는 시

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업무에 완전히 집중하고 체화되

어 자신과 일의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와는 달리 업무몰입을 인지적 몰입(cognitive engagement), 
정서적 몰입(emotional engagement), 행동적 몰입(behavioral 
engagement)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22, 

24]. 인지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서 업무와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 집중하고 자

신의 에너지를 쏟는 상태이다[25]. 정서적 몰입은 개인이 정

서적으로 조직에 결속된 상태로, 조직 내 사람·상황 등에 대

해 신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적으로 조직의 일에 동요

하는 개인적 자원이다. 행동적 몰입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

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 이상을 해내기 위

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22].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몰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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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국문으로는 업무몰입과 관련

된 단어로 -업무몰입, 직무몰입, 일 몰입, 경력몰입, 업무열

의, 직무열의, 일 열의, 경력열의- 등 관련 검색어와 이직의

도를 검색하였다. 영문으로는 engagement, immerse, absorb, 
commitment와 turnover intention을 검색하여 표 1과 같이 총 

1,515편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전체 검색결과를 취합하여 중복된 논문 700편을 제

외하고, 총 815편의 논문에서 제목, 초록, 키워드를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감정노동, 개인성과, 근무환경, 대인관계 시민행동, 문제해

결능력, 심리적 임파워먼트, 윤리적 풍토, 장기근속의도, 저
항, 정당성, 정서노동, 조직건강성, 조직공정성, 조직성과, 조
직시민행동, 조직신뢰 조직에 대한 태도, 조직침묵, 조직효과

성, 조직행위, 직무만족, 직무만족도, 직무성과, 직무스트레

스, 직무태도, 직무특성, 직업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을 변인

으로 연구한 논문과 국외 또는 외국인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양적연구가 아닌 연구(메타분석, 동향연구)들이 문헌선정 과

정에서 제외(628편)되었다.
다음으로는 문헌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남은 187편의 연구 중 제목, 초록, 키워드는 업무

몰입 관련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내용 및 측정도구

가 다른 연구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가맹점몰입, 감정적 몰

입,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경력관리지원, 경
력몰입, 계산적 몰입, 동호회 활동몰입, 만족, 몰입(조직몰

입 척도 활용), 변화몰입, 서비스지향성, 이중몰입, 전문직

몰입,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 조직변화몰입, 조직신뢰, 직
무만족, 직무성과, 직무애착, 직무착근도, 직무책임감, 직업

몰입, 커리어몰입, 팀 몰입 등이 실제 변인으로 연구한 논문

들이 제외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관계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유의도(p)가 

유의하지 않은(n.s.) 연구, 그리고 상관계수 수준이 일치하는 

연구 수가 3개 미만인 연구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기

준 검토단계에서 최종적으로 157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최종

인 간 관계를 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업무몰입이 

일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8],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직에 대한 의

사가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업

무몰입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

다는 것이다[11]. 실제로 여러 실증연구 결과들은 두 변인 간 

부적(-)인 관계를 지지한다[14-19]. 그러나 두 변인 간 관계가 

언제나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김선애 외 

연구진(2020), 이은주와 전재균(2019)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서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가 항상 일관적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추가적

인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연구의 

결과는 그 연구의 맥락에서만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개별 연구의 결과가 상이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에는 개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III. 연구 방법

A. 메타분석

본 연구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변인 간 기존에 수행된 연

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업무몰입과 이직의

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추론을 통해 그 결과를 보다 일반화시

킬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 문헌연구 방법에 비

해 체계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해당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오

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21]. 이와 관련하여 

메타분석을 위한 국내 문헌을 수집하고, PRISMA flow chart
를 적용하여 최종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였다[32].

B. 자료 수집 및 선정 절차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포함하여 국내 학술지

에 게재된 업무몰입,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를 검색하였

다. 대표적인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인 교보

문고 스콜라(kyobo scholar),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누리미디어(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

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서 제공하는 

표 1. 연구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 별 검색결과

Table 1. Database search results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연구 수(편)

교보 스콜라 115

KISS 360

KCI 335

DBpia 366

RISS 339

계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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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저자, 게재연도, 연구의 대상, 표본크기,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측정도구 출처와 하위요인, 마지막으로 업무몰

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로 상관계수(r)를 포함하였다.

D. 분석방법

1) 동질성 검사

Q 값과 I2 값을 활용하여 동질성 검사를 수행하였다[32]. Q
값은 효과크기와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된다. 유의성 검정 

적으로 30편의 연구를 메타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 문헌선

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PRISMA flow chart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C. 데이터 코딩

선정된 연구논문의 정보를 메타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필

요한 데이터 코딩 양식을 작성하여 각 항목에 따른 정리 작

업을 실시하였다. 코딩 양식은 연구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구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선정 절차

Fig. 1. PRISMA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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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간편향 분석

마지막으로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동일한 주제로 수

행된 여타 연구를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간편향

(publication bias)을 확인하였다[32]. 출간편향을 확인하기 위

해서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3.0)’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다. 출간편향은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가 관련 

연구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21]. 효과크기가 작거나 없는 경우는 보통 출간되지 못하

는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표본이 작은 경우에는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관련된 여타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35].
출간편향 분석은 funnel plot에 나타난 데이터가 시각적으

로 비대칭이면 데이터에 출간편향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trim-and-fill 방법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출간

편향을 확인하고 오류를 교정하고자 하였다[36,37].

IV. 분석결과

A. 메타분석 대상 연구 특성

본 연구에 활용한 메타분석은 최종적으로 총 30편의 연

구논문을 메타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분석 항목의 구조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몰입의 측

정도구로는 UWES(17), Kanungo(3), 기타(10) 측정도구들

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직의도의 측정도구로 Tett와 

Meyer(4), Jang과 George(2), Lawler(2), Mobley(2), Chiu 외(2), 

Williams과 Hazer(2), 유정선, 김창수(2), 기타(14) 측정도구들

이 활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는 호텔/외식

업장 종사자(10), 항공사 직원(5), 공공서비스(3), 간호사(2), 
기타(10)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괄호 

안은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 수).

B. 동질성 검사 및 효과크기 산출 모형 선정

동질성 검정을 위한 Q 값은 399.890으로 유의도는 p<.001
로 확인되었다. 즉, 분석 대상 연구들이 서로 이질적인 모집

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질성 검정을 위한 

I2 값은 94.25%로 연구의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연구들이 서로 이질적이므로 고정효과모형 

대신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고자 하였

다. 동질성 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 Q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

은 서로 이질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

구들이 이질적인 경우, 평균효과크기(ESr)를 계산하기 위해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해야 한다[33]. 그리고 Q 값을 통해 동

질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 I2 값을 확인함으로써 이질성의 정

도를 파악하게 된다. I2 값은 전체 분산에서 연구간 분산이 차

지하는 비율로 Q 값과 자유도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본 연구

에서는 I2 값이 25%, 50%, 75%인지에 따라 이질성이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 구분하였다.

2) 고정효과모형 및 무선효과모형

동질성 검사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동질성 검사 결과, 이질적인 연구는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하

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동질적인 연구는 고정효과모

형을 적용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게 된다[33]. 모든 연

구의 모집단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고정효과모형은 각 연구에서 나타나는 효과크기의 차이는 

표집오차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한 모집단 효과크

기를 추정하여 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한다. 이와 달리 무선효

과모형은 개별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가 상이하다는 가정 

하에 각 연구의 서로 다른 모집단 효과크기 분포의 평균값을 

추정함으로써 평균효과크기를 구한다[32].

3) 효과크기 산출 및 해석

효과크기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JAMOVI(macOs ver.1.2.27)’이다. 추가적으로 JAMOVI 프

로그램을 메타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위한 R
모듈을 설치하여 활용하였다. 효과크기는 변수 간 관계의 크

기를 표현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두 변인 

간 상관관계를 Fisher's Z 값으로 전환하여 효과크기를 도출

하였다[33]. 다음으로 효과크기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forest 
plot을 작성하여 도출한 효과크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rest plot에서는 개별 사각형의 크기와 위치

가 각 연구의 가중치와 효과크기의 방향을 의미하며, 평균효

과크기는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32]. 
다음으로 신뢰구간을 확인함으로써 추정된 효과크기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평가하였다. 효과크기는 상관계수의 절대

값을 기준으로 ｜0.1｜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로, ｜0.3｜에 

가까우면 중간 효과크기로, ｜0.5｜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판단하기로 한다[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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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상관계수 값을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도출하고 평균효과크기, 신뢰구간, Fisher's Z, 유
의도를 도출하였다. 상세한 결과는 표 3에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별로 효과크기와 신뢰구간을 시각화한 forest 
plot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C. 효과크기 분석

효과크기 분석은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 1-1과 관련하여 전체 선행

연구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몰입과 이직

표 2. 동질성 및 이질성 검사 결과

Table 2. Homogeneity and heterogeneous test results

변인 연구 수(k) 동질성 검정(Q) 이질성 검정(I2) 검정결과

업무몰입 → 이직의도 30 399.890*** 94.25% 이질

***p<.001

표 3.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크기 분석 결과

Table 3. The effect size analysis of work engagement on turnover intention

변인 연구 수 (k)
전체 표본 수 

(N)
ESr SE

CI
Z P

Lower Upper

업무몰입 → 이직의도 30 9009 -.340 0.0447 -.427 -.252 -7.60 <.001

ESr=평균효과크기, SE=표준오차, CI=신뢰구간, Z=Fisher’s Z

그림 2. 연구문헌*별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크기(Forest plot)

Fig. 2. Forest plot of WE on TI.
* 메타분석에 적용한 연구는 ‘저자(발행연도)’로 표기함.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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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2. 변인별 측정도구에 따른 효과크

기’와 ‘1-3. 조직구성원 직군/직종에 따른 효과크기’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 표 4와 같이 연구별로 표본 수,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효과크기, 측정도구, 연구대상으로 분석항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업무몰입의 측정도

구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항목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Cohen(1988)의 연구에 따라 효과크기를 구분한 결과 각각

의 연구에서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다

양하지만, 평균효과크기는 -.340으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

(≒.30)를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1편(이덕원, 이용석, 2019)
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다만 30편의 연구 중 93%(28편) 이상의 연구가 두 변인 

간 관계를 부적(-) 관계로 보고하였으나, 2편의 연구(김선애 

외, 2020; 이은주, 전재균, 2019)에서 정적(+) 관계가 있는 것

표 4. 메타분석 대상 연구별 분석항목 요약표

Table 4. Summary of analyses by study subject to meta-analysis

No. 연구 표본 수
효과 

크기

측정도구
연구대상

업무몰입 이직의도

1 김보미, 김희연 (2019) 190 -.530 Kanungo(1981) Lawler (1983) 외 간호사

2 김남기 외 (2015) 161 -.410 UWES Singh et al.(1996) 공공서비스

3 조선애 외 (2020) 487 -.330 UWES Lee (2015) 외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4 김영중, 정윤조 (2016) 305 -.240 May et al.(2004) Williams & Hazer (1986) 외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5 백경민 외 (2019) 134 -.420 UWES Jang & George (2012) 공공서비스

6 박상훈, 김우철 (2018) 333 -.410 UWES Tett & Meyer (1993) 연구원·연구소 연구인력

7 채신석 (2017) 220 -.240 UWES Jang & George (2012) 등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8 김재정, 강찬희 (2019) 508 -.190 Kanungo(1982) 등 Seashore et al.(1982) 등 종합건설기업 구성원

9 이덕원, 이용석 (2019) 213 -.140 김희진 외(2013) 등 이희라, 이형룡 (2014) 등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10 이재무, 박용성 (2017) 287 -.630 UWES Becker (1960) 어린이집 보육교사

11 이정아, 서용원 (2015) 331 -.380 UWES Mobley (1982), Becker (1992) 국내 기업 근로자

12 권상민 (2020) 135 -.380 Kanungo(1981) Lawler(1983) 외 간호사

13 김진희 (2012) 1117 -.400 Kanungo(1982) 없음(단일문항) 공공서비스

14 강원석, 김우철 (2019) 340 -.810 UWES Tett & Meyer (1993) 국내 기업 근로자

15 박소정, 전애은 (2018) 282 -.260 황혜진, 김홍법(2009) 등 유정선, 김창수 (2016) 등 항공사직원

16 김지영, 김우철 (2020) 489 -.280 EES Abrams et al.(1998) 국내 기업 근로자

17 조현정, 김우철 (2019) 372 -.600 UWES Tett & Meyer (1993) 등 국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18 전호성, 송해덕 (2018) 272 -.320 UWES Mobley (1982) 국내 제조 대기업 종사자

19 성호경, 유태용 (2018) 276 -.440 UWES Tett & Meyer (1993) 국내 기업 근로자

20 김형태, 이금희 (2019) 161 -.320 UWES Rahim (2016) 등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21 정효선, 윤혜현 (2018) 294 -.330 UWES Williams & Hazer (1986) 등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22 오서경, 윤혜현 (2014) 250 -.230 성오현(2013) 김형섭 (2005) 등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23 한수연 (2016) 323 -.560 이운용(2013) 등 Michael & Spector (1982) 항공사직원

24 김선애 외 (2020) 206 .420 Park(2010) 등 Dalton & Todor (1993) 등 항공사직원

25 이은주, 전재균 (2019) 152 .380 UWES Brashear et al. (2005) 항공사직원

26 이유나, 전애은 (2018) 202 -.610 황혜진, 김홍법(2009) 등 유정선, 김창수 (2016) 등 항공사직원

27 김호석 외 (2013) 222 -.490 UWES Chiu et al. (2006)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28 구동우, 이새미 (2015) 243 -.340 UWES Chiu et al. (2006)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29 김석영 외 (2014) 260 -.360 Bienstock et al.(2003) 등 Irving et al.(1997)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30 장혁래 (2016) 244 -.350 UWES 류중삼, 최우성 (2015)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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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630)이다. ③ 연구대상이 항공

사 직원인 경우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정적(+), 부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업무몰입의 측정에는 2가지 측정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② 

대표적으로 UWES가 가장 많이(17회, 57%) 활용되었다. ③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큰 측정도구는 Kanungo(-.437)의 측정

도구이다. ④ UWES와 기타 측정도구를 활용한 경우 업무몰

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정적(+) 관계의 연구가 각각 1편씩 존

재하였다.
다음으로 이직의도의 측정도구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

과는 표 6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① 이직의도의 측정은 대표적인 측정도구 없이 다

양한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 ② Tett와 Meyer(1993)의 측정

도구가 가장 많이(4회, 13%) 활용되었다. ③ 효과크기 평균

이 가장 큰 측정도구는 Tett와 Meyer(1993)의 측정도구(-.565)
이다. ④ 여타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활용한 경우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정적(+), 부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였다.
조직구성원의 직군/직종에 따른 효과크기의 분석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 호텔/외식업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10편, 33%) 실시되었다. ②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큰 직군/

표 5. 업무몰입 측정도구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Table 5. Effect siz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WE measurement tool

변인 명 측정도구 연구 수 효과크기 평균 연구 대상(연구 수) 특이사항

업무몰입

UWES 17 -.379

호텔/외식업장 종사자(6), 국내 기업 근로자(3), 항공사 

직원(2), 공공서비스(2), 국내 제조 대기업 종사자, 국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어린

이집 보육교사, 연구원·연구소 연구인력

정적(+) 관계 1편

Kanungo 3 -.437 간호사(2), 공공서비스

기타 10 -.245
항공사 직원(4), 호텔/외식업장 종사자(4), 종합건설기업 

구성원
정적(+) 관계 1편

표 6. 이직의도 측정도구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Table 6. Effect siz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I measurement tool

변인 명 측정도구 연구 수 효과크기 평균 연구 대상(연구 수) 특이사항

이직의도

기타 14 -.243
호텔/외식업장 종사자(5), 항공사 직원(3), 공공서

비스(2),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합건설기업 구성원, 국내 기업 근로자

정적(+) 관계 2편

Tett & Meyer (1993) 4 -.565
연구원·연구소 연구인력, 국내 기업 근로자(2), 
국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Jang & George (2012) 2 -.330 공공서비스, 호텔/외식업장종사자

Lawler (1983) 2 -.455 간호사(2)

Mobley (1982) 2 -.350 국내 기업 근로자, 국내 제조 대기업 종사자

Chiu et al. (2006) 2 -.415 호텔/외식업장종사자(2)

Williams & Hazer (1986) 2 -.285 호텔/외식업장종사자(2)

유정선, 김창수 (2016) 2 -.435 항공사 직원(2)

표 7. 조직구성원 직군/직종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Table 7. The effect size analysis by job group/job type

연구대상 연구 수 효과크기 평균 특이사항

호텔/외식업장 종사자 10 -.305

항공사 직원 5 -.126 정적(+) 관계 2편

국내 기업 근로자 4 -.478

공공서비스 3 -.410

간호사 2 -.455

국내 제조 대기업 종사자 1 -.320

국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1 -.600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1 -.320

어린이집 보육교사 1 -.630

연구원·연구소 연구인력 1 -.410

종합건설기업 구성원 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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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메타분석은 연구의 개수가 최소 3편 이상인 문헌을 대

상으로 분석하므로[38,39], 매개/조절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D. 출간편향 분석

다음으로 funnel plot을 그림 3과 같이 도출함으로써 출간

편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funnel plot의 x축과 y
축은 각각 효과크기와 표준오차로 설정되어 있고, 주축을 중

심으로 한 결과값의 분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출간편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의 funnel plot은 주축을 중심으로 하

여 비교적 시각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간편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40].
비록 funnel plot의 결과가 시각적으로 비교적 대칭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trim-and-fill 방법을 활용함으

로써 보다 엄밀하게 출간편향에 대해 확인 및 수정하고자 하

였다[36,37]. 표 9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찰값과 교정값

의 효과크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조절변인과 그에 따른 효과크

기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업무몰입과 이직

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매개변인으로 감정노동과 직무

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대한 연구가 총 5편 이루어졌고, 
조절변인으로 보상과 가족동기에 대한 연구가 총 2편 이루어

표 8.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조절변

인 분석 결과

Table 8.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mediate/moderate 
variables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 and TI

변인명
유형

(매개/조절)
연구 수 측정도구

감정노동 매개 1 남혜리, 이지윤 (2018)

보상 조절 1 -

직무만족 매개 1
Betty & Schnier (1981),
Jeon & Lee (2011),  
Wheeler et al.(2007)

가족동기 조절 1 Mengels et al.(2017)

조직몰입 매개 1 Meyer & Allen (1991)

직무성과 매개 2 -

그림 3. 출간편향 분석 결과(funnel plot)

Fig. 3. Funnel plot of WE on TI.

표 9. Trim-and-fill 분석결과

Table 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rim-and-fill

studies trimmed ESr
95% CI

Q
lower upper

observed values -.328 -.395 -.256 399.890

adjusted values (looking for missing studies to left of mean) 0 -.328 -.395 -.256 3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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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린이집 보육교사(-.630)였다. 연구대상이 항공사 직원인 경우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정적(+), 부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였다. 연구문제 1-2와 마찬가지로 기관, 기업, 지역, 표
본 수, 임금 등 해당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통제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관련 연구의 흐름

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두 변인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어떤 직군/직종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 효과크기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매개/조절변인과 그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매개/조절변인과 그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하

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인으로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대한 연구가 총 5편 이루어졌고, 조절변인으로 보상과 가족

동기에 대한 연구가 총 2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메타

분석은 연구의 개수가 최소 3편 이상인 문헌을 대상으로 분

석하므로[38,39], 매개/조절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은 실시하

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동안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인 간 관계의 거시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메타분석 연구

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동향과 한

계를 살펴보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연구

방법으로써[21], 해당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문적 발전과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의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맥락에서 업무몰입과 이직

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 연구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두 변인 간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

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모두 존재하

여 실제 두 변인이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확인

하였고, 국내 맥락에 적합한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변인을 측정

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도구에 따

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업무몰입의 측정

도구로 UWES가 50% 이상 활용되고 있으나 이직의도의 측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출간편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국

내 문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를 탐색

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효과크기는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1 전체 선

행연구의 효과크기와 관련하여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평균효과크기는 -.340으로 중간 이상의 부적(-) 효과크기

(≒.30)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값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유의한 부적(-) 관
계를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김선애 외

(2020), 이은주와 전재균(2019) 등 일부 연구에서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나 그 수는 전

체 30편 중 2편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간 경로계수는 음수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 연구를 종

합한 결과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2와 관련하여 변인별 측정도구에 따

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업무몰입의 측정

에는 대표적으로 UWES가 가장 많이(17회, 57%) 활용되었으

나,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큰 측정도구는 Kanungo(-.437)의 

측정도구였다. 또한 UWES와 기타 측정도구를 활용한 경우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부적(-) 관계의 연구가 각각 1편
씩 존재하였다. 이직의도는 대표적인 측정도구 없이 다양한 

측정도구가 활용되었고,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큰 측정도구

는 Tett와 Meyer(1993)(-.565)의 측정도구였으며, 기타 이직의

도 측정도구를 활용한 경우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정

적(+), 부적(-) 관계가 모두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일 뿐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과 표본 수, 측정시기 등 해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관련 연구의 흐름을 거

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표적인 측정도구와 그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 1-3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의 직군/직종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

계에 관한 연구 중 호텔/외식업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10편, 
33%) 실시되었고,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큰 직군/직종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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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를 통해 적확한 논문을 선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메타분석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생략한 연구들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변인 간 관계의 전반적

인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몰입 중 업무몰입을 특정하여 이직의도

와 비교하였는데, 조직몰입, 경력몰입 등 다양한 몰입들과 이

직의도 간 어떤 변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지는지 비교하

고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훨씬 풍부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개발의 관점에서 조직의 노력과 궁극적인 제도화 단

계의 성공은 조직원 개개인들이 몰입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바람직한 몰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직개

발의 인터벤션이 적정 수준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조직원들은 보상과 배분에 따라 노동량 투입을 조절함

으로써 조직에 의견을 표출하며, 이와 같이 적절한 형태의 

보상 시스템과 이를 통한 업무성과 유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

라 몰입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조절되며,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42].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질적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메타

분석 연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각 연구의 상황적, 맥락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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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는 대표적인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선행연구

를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그대로 활

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활용할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의 측정도구들을 조합·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WES의 경우 업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세계

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측정도구이다. 그러나 국내 맥락에서 

실제로 적합한 측정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다 효과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적합한 측정도구를 활용

한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후속 연구를 위한 바탕이 될 것이

다. 더불어 업무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 직업몰입, 팀몰입

등 몰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와 그에 따른 용어 활용이 혼

재되어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제목, 초록, 키워드는 업

무몰입 관련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내용 및 측정도구

가 다른 연구가 다수(157편) 존재하였다. 이는 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유형과 그에 따른 용어, 의미, 측정

도구에 대한 확인과 정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업무몰입

과 이직의도 간 부적(-) 관계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대표 또는 조

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직원들의 이직의도 감소

를 위해 업무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

지하고,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 기업이 감수하는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업무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41].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

로 선정된 학술논문 30개 중에서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서비

스 업종에 속하는 연구대상은 15개로 절반에 이른다. 즉, 서
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몰입과 이직의도가 

학문적·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서경과 

윤혜현(2014), 이은주와 전재균(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직업지위의식, 감정노

동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종사자

들의 심리적 상태는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된다[13]. 따라서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이

직의도를 낮추고 업무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주의 깊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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